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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자�코멘트�(by�오르비�닉네임�‘나국어’)

→�지문은�6평�훨씬�전에�완성했지만,�6월�모의평가�이후�지문길이,�

서술�방식�출제�포인트�등�6평의�기조를�따르기�위해�정말�오랫동안�

검토하고�수정한�지문입니다.�

출제자로서�학생�여러분이�알고�가기를�희망하는�내용이�있습니다.

1.�‘이때�송신부는�레이저를�여러�개의�층으로�나누어�방출시킨다.’라

는�서술이�왜�나왔는가?�문제�1번의�④번�선지가�나온�의도랑도�연

관이�있습니다.

2.�라이다�센서의�구성요소는�나왔지만�2014학년도�수능�A형�CD�

드라이브�지문,�2019학년도�6월�모의평가�키트�지문에서처럼�‘구조’

를�묻는�문제가�나오지�않은�이유는�무엇인가?�

3.�문제�3번의�①번�선지와�문제�4번의�①번�선지는�어떤�연관성이�

있는가?

4.��문제�5번의�Y에�달린�고정형�라이다�센서는�어떻게�부착되어�있

으며,�어떤�시야각을�가지는가?

하나씩�설명을�드리겠습니다.

1.�라이다�센서의�송신부가�레이저를�여러�개의�층으로�나누어�방출

시킨다는�서술을�넣은�이유는�다음과�같습니다.�일단�이�문단에서�설

명하고자�하는�것은,�레이더�센서와�비교해�라이다�센서는�사물의�

‘형태’를�표현할�수�있다는�장점을�가진다는�것입니다.�그�흐름을�그

대로�살려서�저�서술을�살펴보면,�물체에�대한�정보를�형성하는�적외

선�레이저가�‘여러�개의�층’으로�나누어�조사됨으로써�라이다�센서는�

수많은�점에�대한�정보를�얻게�되는�것입니다.�그럼으로써�‘한�점’에�

대한�정보(거리)가�아니라�‘수많은�점’에�대한�정보를�얻게�되어,�그

것들을�조합하여�물체의�‘형태’를�만들어�내는�것이죠.�

마치�2021학년도�6월�모의평가�영상�안정화�지문에서�‘특징점’이�많

을수록�연산이�오래�걸리지만�보정된�동영상의�움직임이�더욱�부드

러워지는�것과�같은�원리죠.�특징점이�많을수록�어디가�어떻게�흔들

렸는지�더욱�자세하게�알�수�있게�되니까요.

음성인식기술�지문에서�‘구간�단위’가�작아져,�조합할�수�있는�‘음소�

추정�구간’이�많을수록�‘정확하게’�음소를�추정할�수�있는�것과�비슷

한�원리입니다.

또한�퍼셉트론�지문에서�‘변별적�특징’이�드러나는� ‘많은�양의�학습�

데이터’로�학습한�후에�출력값이�정답에�수렴해야�‘판정’하는�것과�비

슷한�원리죠.�

과학기술지문에서�‘정보’가�많다는�것은�‘정확성’을�올려주지만,�연산

이�오래�걸린다는�단점이�있다는�것을�이�부분을�통해�알아가시면�좋

을�것�같습니다.

2.�보통�과학기술지문에서는�어떠한�‘구조’가�나오고�그에�맞춰서�‘과

정’을�따라가야�하는�문제가�나오곤�합니다.�그런데�이번에�라이다�

센서의�구성요소를�설명했음에도�불구하고�그러한�문제를�넣지�않은�

것은,�정확한�‘구조’가�‘묘사’되지�않았기�때문입니다.

이번�6월�모의평가의�영상�안정화�지문의�보이스코일�부분에서도�

‘자기장과�전류의�직각�방향으로�전류의�크기에�비례하는�힘이�발생

한다.’라는�서술이�지문에�나왔었습니다.�하지만�관련�문제는�전혀�

나오지�않았죠.�이는�평가원이�보이스코일에�대한�구조를�묘사해주

지�않았기�때문입니다.�‘직각’이라는�그럴듯한�워딩에�빠져서�독해를�

망치면�안�된다는�말씀을�드리려고�했습니다.

CD�드라이브�지문은�트랙이�나선�모양이고,�랜드와�피트가�번갈아�

배치되어�있으며,�트랙과�트랙의�사이는�랜드라는�정보�또한�주어졌

습니다.�그렇기에�트래킹�조절�장치에�대한�문제를�낼�수�있었습니

다.�또한�키트�지문도�‘시료패드�→�결합패드�→�반응막�→�흡수패드’

라는�구조와,�‘검사선이�시료패드에�더�가까이�있다.’라는�서술이�주

어졌기에�‘구조’에�따른�‘과정’이�출제될�수�있었다고�생각합니다.

3.�나름�이번�6평의�선지�배열과�비슷하게�내고자�하는�의도가�있었

습니다.�과거제�지문의�문제�19번의�④번�답�선지에서�‘됨됨이�검증�

=�인성’을�출제하고,�문제�20번의�⑤번�답�선지에서�‘실무�능력’을�출

제한�것에�초점을�둔�선지입니다.

지문에서�과거제의�문제점�중�하나가�‘인성이나�실무�능력을�평가할�

수�없다’�이었는데,�이를�문제에서는�나눠서�낸�것입니다.�이에�저도�

문제�3번의�①번�선지에서는�‘악천후’�→�문제�4번의�①번�선지에서

는�‘안개’�로�출제하여�같은�부분을�다르게�물어보고자�했습니다.

물론�과거제의�‘인성’과�‘실무�능력’은�동등한�지위의�정보이지만,�자

율주행�지문에서�‘악천후’와�‘안개’의�관계는�‘악천후’가�상위범주라는�

점에서�차이가�있긴�하지만요.

4.�고정형�라이다�센서는�그림과�같이�자동차의�각�꼭짓점�4곳에�달

려있습니다.�하나의�고정형�라이다�센서가�180°가�넘는�시야각을�가

지네요.�중요한�것은�아니지만�알려드리고�싶었습니다.


